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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6년 9월 16~17일 한국에서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 

 - 2025년 한·중앙아 교역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다자 정상회의는 한·중앙아 다자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

 
▶ 주요국(중국·러시아·미국·EU·일본 등)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심화와 중앙아의 전략적 가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중앙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다자협력을 제도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대러 제재, 미·중 경쟁 격화, 중동 불안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안보, 연결성 확대가 핵심 과제로 대두

 - 중앙아는 교통·물류 요충지이자 에너지·자원 부국, 강대국 간 영향력 경쟁의 전략 공간으로 부상 

▶ 주요국과 중앙아의 다자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는 추세이며, 협력 의제는 안보, 무역·투자, 연결성, 에너

지, 문화·인적 교류 등으로 유사하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별로 세부적 차이 존재

 - 주요국은 차기 다자 정상회의의 개최 주기와 개최국 순서를 명시하거나 유연한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앙아와의 다자 정상회의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

 -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교통·물류, 교역 확대, 주변국 외교 강화를 위한 정상급·장관급 다

자협력 제도화

 - [러시아] 전통적 영향권 유지와 서방의 제재 대응 차원에서 무역·결제·물류·에너지 협력 심화

 - [미국] 다자협력 틀의 가치 재확인, 안보, 핵심광물, 연결성, 기업환경 개선 추진

▶ 한국의 대중앙아 전략적 이해와 협력 성과를 고려할 때 다자협력 의제로는 △경제안보, △연결성 확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기후 협력, △인적 교류가 유망

 - 정상회의의 정례화 여부와 제도화 수준, 후속 장관급·실무급 메커니즘 설계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한·중

앙아 다자협력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필요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6.3.24.

최근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다자 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시사점



3최근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다자 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6.3.24.

1. 최근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다자 정상회의 개최 배경

■ [중앙아의 전략적 가치 부상]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심화로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안보, 연결성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아의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러 제재, 미·중 패권경쟁 격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이스라엘

의 이란 공격으로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에너지 안보 보장, 연결성 확대 등이 주요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교통물류 

요충지이자 에너지·자원 부국, 교역·투자 파트너, 강대국 간 영향력 경쟁 공간으로 중앙아의 전략적 가치

가 한층 부각되고 있음(그림 1 참고).

◦ [교통물류 요충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아닌 중앙아를 경유해 두 지역을 연

결하는 중간회랑(Middle Corridor)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를 거쳐 인도와 연결되는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의 개발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그림 2 참고).

◦ [에너지·자원 부국]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공급원으로서,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

입을 위한 파트너로서,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각각 중앙아와 협력을 심화함. 

◦ [교역·투자 파트너]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아를 우회 수출경로이자 에

너지 수출시장으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인접 수출시장 및 생산·물류 연계 

거점으로 중앙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 [영향력 경쟁 공간] 러시아는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중앙아 내 세력권 유지, 중국은 역내 러시아의 영향

력 약화 국면에서 영향력 공고화, 미국은 러시아·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중앙아를 인식함.

그림 1.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림 2. 중간회랑과 국제남북운송회랑

주: 빨강색 네모로 국명을 표시한 국가가 중앙아시아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임. 

자료: 구글 지도(검색일: 2026. 3. 20.).

주: 노랑색이 중간회랑(중국-중앙아-유럽), 파랑색이 국제남북운송
회랑(러시아-중앙아-인도)임.

자료: GMF, Corridor Politics(검색일: 2026. 3. 20.).

■ [다자협력 확대] 주요국은 중앙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상급 협력 채널 확대 및 다자협력을 

촉진하며 중앙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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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은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급 협력 채널 신설 및 양자 정상회담을 병행하는 등 정상급 접촉을 

활성화하며, 후속 장관급·실무급 메커니즘 마련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음.

◦ 미국은 다자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앙아와의 정상급 외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둠.1)

- 주요국이 중앙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공급망, 에너지 안보, 연결성 이슈는 중앙아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이 필요함.

◦ 중국은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등 중앙아 

역내 국가가 참여하는 교통·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국은 중앙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중앙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

■ [중앙아 입장] 중앙아 5개국은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역외 주요국 간 균형을 

모색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함.

- 중앙아는 국경 획정 등 역내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연결성 강화와 제도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주요국과 

다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왔음.

◦ 중앙아 5개국은 ‘중앙아 정상회의(Consultative Meeting of the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

를 통해 역내 통합 수준 제고를 모색해 왔으며, 최근에는 협력 공간을 남캅카스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

을 보임.2)

- 중앙아 5개국은 주요국과의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역외 파트너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완화하

기 위해 중앙아는 미국, EU, 일본 등 다양한 역외 파트너와 협력을 도모함. 

2. 주요국별 개최 현황과 핵심 논의 내용

■ [개괄] 주요국은 2022년부터 중앙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후 정례화하는 등 다자협력을 

제도화하는 추세이고, 협력 분야는 안보, 경제, 연결성, 에너지, 문화·인적 교류로 유사하나 주요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제는 차이가 있음(표 1 참고).

- 중국, 러시아, 미국, EU, 일본은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앙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자 

중앙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정례화되는 추세임.

1) 미국이 2023년 9월 중앙아 5개국과 첫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미국–타지키스탄, 미국–투르크메니스탄 간 정상회담은 개최된 

바 없었음.
2)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18년부터 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이슈를 논의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개최된 제7차 

중앙아 정상회의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함. “Central Asian leaders welcome Azerbaijan as new member at 

historic summit”(2025. 11. 16.), eur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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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미국, △EU,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걸프협력회의(GCC)임.3) 

◦ 중국, 러시아, 일본은 다자 정상회의 개최 후 채택한 결과 문건에 다자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명시

했고, 미국은 고위급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 

- 또한 주요국은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협력 틀을 만들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중국은 제1차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무국과 장관급 회의 신설을 결정했고, 제2차 다

자 정상회의에서 사무국이 운영을 시작하고 2년간 13개 장관급 협력 플랫폼이 구축되었다고 밝힘.4)

◦ 미국은 제1차 ‘C5+1’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 대화를 신설하고, 이듬해 제1차 ‘C5+1’ 핵심광물 

대화를 개최함.5)

- 주요국과 중앙아 5개국의 다자 정상회의 의제는 △안보, △무역·투자, △연결성, △에너지, △문화·인적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제의 세부 입장, 협력 분야, 프로젝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일례로 주요국(중국·미국·EU·일본)과 중앙아 5개국 다자 정상회의 결과 문건에 독립·주권·영토 보전 

가치를 강조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EU와 중앙아 5개국 정상 선언문에만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

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조속히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중국] 중앙아와의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연결성 증대, 교역 확대, 주변국 외교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중앙아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출발점, 인접 수출시장, 에너지 안보, 주변국 외교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함.

◦ 중국은 고대 실크로드의 동쪽 기점인 시안에서 제1차 중국-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시진

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방문 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아를 일

대일로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강조함.6) 

- 중앙아와 두 차례의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상급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 교통·물류 프로젝트를 비롯

한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영구적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해 주변국 외교를 강화함. 

◦ 중국과 중앙아 5개국은 다자 정상회의를 2년마다 중국과 중앙아 국가(알파벳 순)가 번갈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사무국 신설 및 13개 장관급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

◦ 대표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에 착수했으며, 제2차 중국-중앙

아 정상회의에서는 6대 우선 경제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체계화함.

3) 다자 정상회의 개최 시기는 △인도 2022년 1월, △러시아 2022년 10월, 2025년 10월, △중국 2023년 5월, 2025년 6월, △걸프협력회의(GCC) 

2023년 7월, △미국 2023년 9월, 2025년 11월, △독일 2023년 9월, 2024년 9월, △EU 2025년 4월, △이탈리아 2025년 5월, △일본 

2025년 12월임(1차 다자 정상회의 개최 순).
4) “Full text of Xi's keynote speech at second China-Central Asia Summit”(2025. 6. 18.),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 “Inaugural C5+1 Critical Minerals Dialogue among the United States and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2024. 2. 9.), U.S. Department of State.
6) “Full text of Xi Jinping's keynote speech at China-Central Asia Summit”(2023. 5. 19.),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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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앙아가 체결한 영구적 선린우호협력조약 제3조에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을 겨냥한 동맹이나 블

록에 참여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국에 적대적인 어떤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7)

■ [러시아] 중앙아를 전통적 영향권이자 서방의 대러 제재 대응을 위한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며, 다자 정상회의 

정례화 및 공동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무역·결제·물류·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함.

- 러시아는 중앙아를 구소련 공화국이자 러시아어를 쓰는 전통적 영향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서 중앙아의 가치가 더욱 높아짐. 

◦ 러·우 전쟁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우회 수입 경로, 자국통화 결제 확대, 신

규 교역국 확보를 위한 대체 운송회랑(국제남북운송회랑)의 경유지, 에너지(천연가스, 원전) 수출시장으

로서 중앙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짐.

- 러시아는 중앙아와 다자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동 행동계획 

2025~2027’을 채택하여 후속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함.8)

◦ 제1차 러시아-중앙아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우리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다자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였으나 주기나 개최국 순서는 규정되지 않음.

◦ 제1차와 제2차 러시아-중앙아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은 무역 활성화, 역내 자국통화 결제 확대, 국제남

북운송회랑 개발, 에너지 전 분야 협력을 주요 경제의제로 논의함. 

■ [미국]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 다자협력 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및 연결성 확대를 추진 중임. 

- 중앙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는 역내 안보(아프가니스탄, 중동 관련), 러·우 전쟁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 이행 동참, 핵심광물 수입국 다변화, 중앙아의 중국·러시아 의존도 축소임.9)

- 미국은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 다자협력 틀(‘C5+1’)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안보, 무역, 연결성, 에너지·핵심광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임.

◦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는 선에서 합의했으나 다자 정상회의 정례 개최 여부는 명문화하지 않음.

◦ 주요 경제협력 의제로 △무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협력(제1차 다자 정상회의 계기 C5+1 핵심광물 

대화 발족), △중간회랑과 ‘트럼프 루트(Trump Ro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Prosperity)’ 

연계 등 연결성 확대,10) △민간 경제협력 플랫폼 ‘B5+1 포럼’의 중요성 강조,11) △규제개혁과 분쟁해

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7 июня 2025 года № 915.
8) ‘공동 행동계획 2025~2027’은 러시아와 중앙아 5개국이 다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분야를 명시한 문건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역·경제협력 증진, 투자 촉진, 인도적 지원 확대, 지역 안보 강화 등이 포함됨.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РФ приняли 

план совместных действий до 2027 года”(2025. 10. 10.), ТАСС.
9) “Report to Congress on A Strategy Regarding United States Interests in Central Asia,” U.S. Department of State.
10)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TRIPP: Trump Ro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Prosperity)’는 미국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영토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미국-아르메니아의 협력 구상으로, 아제르바이잔 본토에서 아르메니아 남부의 

이란 접경 지역을 지나 아제르바이잔의 역외영토를 연결하는 장게주르 회랑(Zangazur Corridor)이라고 불리는 노선임. 협력 구상에 

따르면 미국은 TRIPP를 99년간 임차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확보하게 됨. “Armenia Balances Between the TRIPP 

and Zangezur Corridor”(2025. 10. 15.), The Jamestown Foundation.
11) ‘B5+1 포럼’은 중앙아 5개국과 미국 간 민간 주도(B는 비즈니스를 의미) 다자협력 틀로 2023년 9월 개최된 제1차 C5+1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설되었고, 2024년 3월 제1차 B5+1 포럼이 개최됨. “B5+1 Forum”(2024. 3. 15.),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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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절차의 신속성·투명성 강조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제시됨.

■ [EU]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핵심광물 수입, 

연결성 확대, 대러제재 우회 차단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음.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EU는 중앙아를 에너지·핵심광물 대체 공급국,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을 잇는 

대체 수송망(중간회랑), 러시아의 대러 제재 우회 차단을 위한 중요 협력 파트너로 판단함.

- EU는 중앙아와의 기존 고위급 협력을 다자 정상회의로, 기존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각각 격상하는 

한편, 무역·투자, 에너지 전환·탈탄소, 기후변화 대응, 연결성 증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

하고 있음.

◦ EU와 중앙아는 2022년과 2023년 ‘중앙아 정상과 EU 이사회 의장 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5

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다자협력 수준을 정상급 수준으로 격상시킴.

◦ 주요 다자협력 의제로 △강화된 동반자 및 협력 협정(EPCA)을 통한 무역·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탈

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연결성 확대,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우크라이나

의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와 서방의 대러제재 우회 방지 등이 다루어짐.

■ [일본] 기존의 다자협력 틀인 ‘중앙아+일본 대화(CA+JAD)’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고 다자 정상회의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3대 우선 협력 분야(그린·회복력, 연결성, 인적 자원 개발)와 일본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다자협력을 모색함.12)

- 일본은 2004년부터 운영해 온 ‘중앙아+일본 대화’를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중앙아+일본 대화 정상회의

(Summit of the “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를 개최하였으며, 다자 정상회의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제2차 다자 정상회의는 카자흐스탄부터 알파벳 순에 따라 개최하기로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최 시

기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여 개최 주기가 명시되지는 않았음.

- 일본은 그린·회복력, 연결성, 인적 자원 개발을 3대 우선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신규 프로젝트

에 총 3조 엔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경제협력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핵무기 없는 세계, UN 안보리 개혁 필요성 

등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함. 

12) ‘중앙아+일본 대화(CA+JAD)’는 2004년 발족된 일본과 중앙아의 다자협력 틀로, 최초로 중앙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다자협력 틀임. 

“The Summit of the “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 (CA+JAD)”(2025. 12. 2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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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다자 정상회의 개최 현황과 핵심 논의 내용

국가명 날짜·장소 핵심 논의 내용

중국

2023. 5. 
18.~19.

중국 시안

§ 2년마다 중국과 중앙아(알파벳 순)가 번갈아 다자 정상회의 개최
§ 장관급 다자회의 및 사무국 신설 추진
§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앙아 국가발전 전략 간 연계 강화
§ 주요 협력의제: 교역 확대, 교통·물류 발전, 농업 협력 잠재력 발굴, 화석·

신재생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인적 교류 확대 등

2025. 6. 17.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영구적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 중국-중앙아 13개 장관급 다자협력 메커니즘과 사무국 개설
§ 6대 우선 협력분야: 무역 원활화, 산업·투자, 연결성, 녹색광물, 농업 현대

화, 인적 교류 확대

러시아

2022. 10. 14.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다자 정상회의 정기적 개최 예정
§ 주요 협력의제: 안보, 무역 원활화, 투자 촉진, 자국통화 결제 확대, 식량안

보 보장, 수송 연결성 확대, 발전 설비와 전력 생산 관련 협력 확대, 신규 
감염 대응 시스템 강화, 문화·인적 교류, 이주 문제 협력 등

2025. 10. 9.
타지키스탄 

두샨베

§ 제3차 러시아-중앙아 다자 정상회의 2027년 개최 예정
§ 공동 행동계획 2025~2027 채택
§ 주요 협력의제: 무역 활성화, 상호 투자유치, 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 생산·

유통망 발전, 문화·언어적 근접성 강조, 안보, 화석·신재생 에너지 협력, 디
지털·정보기술 협력, 이주 분야 협력, 의료 관광, 감염병 대응

미국

2023. 9. 19.
미국 뉴욕

§ 다자협력 플랫폼(‘C5+1’) 가치 재확인 및 고위급 대화 유지
§ 주요 협력의제: 안보(미국·중앙아 안보 파트너십 유지·강화, 장관급 등 대화 

강화), 무역 확대(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달성 노력 등), 대체 물류망(중간회
랑, 중앙아-남아시아 연결 회랑) 개발, 핵심광물 공급망(C5+1 핵심광물 대
화 출범), 에너지(청정에너지, 핵연료 공급), 수자원 관리, 인적 교류

2025. 11. 6.
미국 워싱턴 

D.C.

§ ‘C5+1’ 협력 플랫폼 10주년 기념 경제협력 공동성명 발표
§ 민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B5+1 역할 강조
§ 주요 협력의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무역·투자·핵심광물 협력, 디지털·AI(인

프라, 도입, 연구·교육), 연결성(중간회랑과 트럼프 루트 연계, 조화롭고 투명
한 관세 구축)

EU
2025. 4. 4.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EU-중앙아 관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
§ 포괄적이며 공정하고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평화의 조속한 달성 강조
§ 주요 협력의제: 안보, 대러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된 동반자 및 

협력 협정(EPCAs) 체결 독려, 무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수송 연결성 확대,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수자원 관리, 법치·인권·자유 증진 및 보호의 가치 강조

일본
2025. 12. 20.

일본 도쿄

§ 다자 정상회의는 카자흐스탄부터 알파벳 순으로 개최 예정, 날짜는 추후 합의
§ 3대 우선 협력 분야: 1) 그린·회복력(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재난 대응, 식량안보, IT 산업·첨단기술), 2) 연결성(수송·물류망, 직
항 개설, 관광, 지방자치단체, 의회 간 교류, 디지털·AI), 3) 인적 자원 개발
(공무원·사업가·여성·중소기업 인력, 보건 시스템 강화, 일본 대학의 대중앙
아 양성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 향후 5년간 일본의 대중앙아 3조 엔 규모의 신규 투자 
§ 중앙아-일본 법무장관 회의 신설

주: 주요국과 중앙아 5개국의 다자 정상회의 개최 후 채택된 결과 문건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자료: 인민망, “Полный текст Сиань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саммита "Китай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2023. 5. 19.); 신화망, 

“Астани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Китай"”(2025. 6. 1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 Россия”(2022. 10. 1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Коммюнике по итогам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 Россия»”(2025. 10. 9.); U.S. Embassy & Consulate in Kazakhstan, “C5+1 Leaders’ Joint 
Statement”(2023. 9. 25.);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of Intent on Economic Cooperation”(2025. 
11. 7.);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oint Declaration following the First European Union-Central Asia Summit”
(2025. 4. 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okyo Declaration of the Summit of the “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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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다자협력 확대] 한국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한·중앙아 협력 모멘텀을 고려하여, 2026년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다자협력을 본격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한·중앙아 협력은 한국정부의 대중앙아 전략 발표와 교역 확대 등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2024년 한국정부는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는데, 1992년 한·중앙아 수교 후 처음

으로 중앙아 5개국만을 대상으로 제시한 협력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13)

◦ 2025년 한·중앙아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인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후 교역

액이 92억 달러로 급등한 후 2023년 93억 달러, 2024년 7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함(그림 3 참고).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2026년 9월 16(수)~17일(목)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임.14) 

◦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다자협력은 2007년 출범한 ‘한-중앙아 협력포럼’과 2016년 정식 출범한 ‘한-

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림 3. 한-중앙아 5개국 교역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중앙아 5개국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국별과 교역액의 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6. 3. 19.).

■ [다자협력 의제] 한국의 중앙아 국가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고려할 때 한·중앙아 

다자협력 유망 의제는 △경제안보, △연결성 확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기후 협력, △인적 교류로 

판단됨. 

- 한국은 중앙아에 대해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장, △서방의 대러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유라시

13)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2024. 6. 7.), 외교부.
14)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2. 12.) 개최」(2026. 2. 1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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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핵심광물 공급국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음.

- [경제안보] 핵심광물·우라늄 의제는 한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중앙아의 자원 개발 수요가 맞물리며, 

에너지 인프라 의제는 발전소 및 송배전망 건설·현대화에 대한 중앙아의 수요와 한국기업의 높은 경쟁력

을 고려할 때 협력 잠재력이 높음.

- [연결성] 한국기업의 유라시아 시장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 원활화 조치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대중앙아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한 직항편 추가 개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 중앙아 국가들은 디지털·ICT·AI를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보건,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를 도입하려고 하므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됨.

- [그린 전환·기후 협력] 중앙아는 수자원 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협력 수요가 높고, 한국과 중앙아 

모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감축사업도 유망한 협력 의제임.

- [인적 교류] 중앙아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려인 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국어·한국학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앙아의 고등교육 수요 확대에 발맞춰 기술대학과 복수학위 협력이 유망함. 

■ [제도화]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정례화 여부와 다자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 정상회의를 정례화할 것인지, 정례화할 경우 어느 수준으로 명문화할 것인지, 또는 

보다 유연한 수준에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

◦ 중국은 제1차 중국-중앙아 정상회의 결과로 채택한 시안 선언에 다자 정상회의 주기와 개최국 순서를 

명기하는 한편, 미국은 제1차 ‘C5+1’ 정상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고위급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표현을 채택함으로써 유연한 운영 가능성을 열어둠.

- 주요국은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와의 다자협력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분야와 방안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일례로 중국과 일본은 장관급 다자회의를 신설하였고, 미국은 C5+1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켰으며, 러

시아는 ‘공동 행동계획 2025~2027’을 채택함.


